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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한 회사의

홈페이지 디자이너로 일하던 그녀는 여느

커리우먼처럼예쁜옷사입고맛있는음식

사먹는 것을 행복으로 삼았다. 하지만 늘

머릿속에는 불교미술을 공부해보고 싶다

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법상 스님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행모임

‘목탁소리’와 인연을 맺게 되면서 인생에

변화가 왔다. 불법을 만나게 되었고 청년

회 활동을 하며 생활 속에서 수행의 묘미

를알아갔다. 또불교를쉽게알릴수있는

그림을 그리고자 발원한 그녀는 부다일러

스트를 그려나가기 시작했고 세상에 명상

카툰을알려나가기시작했다.  

명상카툰 작가 용정운 씨(43)의 이야기

다. 2005년 성우 스님의 저서〈산사일기〉

의삽화를시작으로‘현대불교신문’‘봉은

지’통도사월간‘보궁’월간‘맑은소리 맑

은나라’등의 연재는 물론 능행 스님의 저

서〈이 순간〉, 그리고 본인의 글·그림을

실은〈일상에서의작음깨달음〉등을통해

대중들에게명상카툰을알려왔다. 이런공

로를 인정받아 2012년에는 불교언론문화

상특별상을수상하는영광을안았다.   

“처음에는왜불교계에는불교를소재로

하는카툰이없을까하는고민에서작업을

시작했어요. 당시광수생각등으로카툰이

유행하던때여서불교계도이런것들이필

요하지않을까내가먼저시작해보면어떨

까 이런 생각으로 출발했죠. 워낙 불모지

에서 혼자 시작하다 보니 미흡한 점도 많

았지만많은분들이관심을가져주셨고많

이 격려해주셨고 또 도와주셨죠. 특히, 첫

연재를 펼쳤던 현대불교신문은 저의 데뷔

무대라할수있어요. 그래서늘고맙게생

각합니다.”

용작가는최근불교방송의캐릭터제작

으로주목을받았다. 천진동자를단순화한

형태에 불교기의 색깔(청·황·적·백·

주황)을 기본으로‘합장한 보리’, ‘카메라

감독보리’, ‘연꽃부처님보리’, ‘ I♥BBS

보리’, ‘목탁을안은보리’등을다양한형

태로표현해주목을끌었다. 

“불교방송 캐릭터도 2012년 불교언론

문화상 특별상 수상 당시 사회를 보면서

인연 맺었던 장수연 아나운서가 연락주셔

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불교의 오방색 이

미지를각캐릭터에대입해동글동글한이

미지로대중들에게친근감있게다가갈수

있도록작업했습니다.”

불교소재로만작업하는용작가가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선적인 느낌을 작품

속에투영하는것이다. 

“의뢰받은 글을 삽화로 표현할 경우 선

적으로 풀어내려고 많이 노력해요. 계속

마음을투영하다보면표정이느껴지고이

를 이미지에 반영하죠. 또한 대중을 위한

이미지인만큼단순하고친근감있게그려

내려는 노력도 필요해요. 결국 내 마음이

그림속에그대로반영이된다는마음가짐

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깨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에 취침 전 명상을

놓치지않습니다.”

7세된딸을둔엄마이기도한그녀는육

아를병행하며춘천의한적한곳에서작업

에매진하고있다. 앞으로딸이읽을수있

는불교동화책을만들어보고싶다고. 

“딸아이에게불교책을읽어주다보면궁

금해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냐, 부처님은 어디 있냐 이런 질

문에대해아이의눈높이에맞춰말해주기

가 너무 힘들어요. 일본만 해도 함축적 의

미의짧고감동적인동화책들이많은데우

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해요. 불교를 쉽

게설명할수있는동화책들이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용 작가는 앞으로도 불교라는 틀 안에

갇히지 않으면서 불교적 가르침을 내포하

고있는작품들로대중들에게좀더가까이

다가가고 싶다고 말한다. “불교가 정형화

된틀에서벗어나많은분들한테친근하게

다가가갈수있도록다양한작업들을시도

해보고싶습니다.” 정혜숙기자

명상카툰작가용정운씨는부다일러스트를시작으로명상카툰을그려왔다.

명상카툰 작가 용정운 씨

배 타고 남한강 거슬러 올라

요즘 자전거를 타고 서울의 한강을 거

쳐팔당양평이천충주로달리는‘남한강

종주코스’가인기다. 조선의선비들은배

를 타고 한강을 거슬러 여강을 거쳐 충주

까지가는코스를좋아했다. 그런코스를

유람하는것은아주큰호사였을것이다.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의‘벽사

(ÆE寺)’라는 시는 서울에서 배를 타고 신

륵사 앞까지 올라가 절 풍경 속에서 나옹

스님과 목은의 자취를 그리고 박은(朴誾)

의 시를 찬탄하는 내용으로 엮어진 20행

의 칠언고시다. 제목‘벽사’는 신륵사의

다른이름인데, 벽돌로쌓은탑이있기때

문에 지방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것이다.

시의후반10행을본다.

사문노회기소슬(寺門老檜氣蕭瑟)

동대쌍탑고줄올(東臺雙塔高 Ø )

나옹비판목옹필(懶翁碑版牧翁筆)

후내읍취시갱절(後來 S翠詩更絶)

청풍은행자고금(靑楓銀杏自古今)

괴조주명도어출(怪鳥晝鳴跳魚出)

향내일흥여목전(向來逸興如目前)

부앙백년심처연(俯仰百年心悽然)

부수회겁문호승(不須灰劫問胡僧)

차향단구방신선(且向丹丘訪神仙)

절문앞의노송은쓸쓸한느낌이요
동쪽대위쌍탑은드높이솟았구나. 
나옹비석새긴글은목옹의솜씨이고
후대에쓴읍취헌시또한절창이라. 
청풍이며은행나무예나지금그대론데
이름모를새가울고물고기뛰어노네. 
이전사람느낀흥취지금과마찬가지. 
인생백년돌아볼제마음절로처량하네. 
영원한세월이치승에게묻기보다
우선단구향해가서신선을찾아볼까.

김창협은 시의 말미에‘청풍(靑楓), 은

행(銀杏), 괴조(怪鳥), 도어(跳魚)는 모두

읍취헌의 시에 있는 말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신륵사의 풍경 속에서 옛

자취와 시를 떠올리지만, 현실에서 자신

이 느끼는 무상감도 크게 드러낸다. 그래

서‘스님에게 영원한 세월 이치’를 묻느

니‘단구를 향해 가서 신선을 찾아볼까’

라는 독백으로 시를 마무리 했다. 불교가

말하는 적멸의 경지 보다는 그윽한 풍경

속신선이되는길을선망한다는뜻이다.

신륵동대취백삼(神勒東臺翠柏森)

예성귀도체지림(蘂城歸棹滯æQ林)

나옹탑줄풍령어(懶翁塔 風鈴語)

목로비황석발침(牧老碑荒石髮侵)   

적석청운부일색(赤石晴雲浮日色)  

여강원수입춘음(驪江遠樹入春陰)

방인막문지회의(傍人莫問遲徊意)

무한연파협차심(無限煙波łh此心)

신륵사동대에푸르른잣나무숲
예성으로갈배가이숲에체류했네. 
나옹의부도탑은풍경이말해주고
목로가쓴빗돌엔바위옷이끼어있다. 
적석의개인구름날빛이훤하건만
여강멀리있는나무봄을맞아그윽하네. 
왜더디가느냐고사람들아묻지말게
끝도없는연파가이마음에들어서야.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

의 시다. ‘밤에 신륵사 앞에다 배를 대고

동대에 오르다(夜泊神勒寺登東臺)’라는

제목인데〈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제3

권에실려있다. 시의내용으로볼때정약

용은 배를 타고 남한강을 거슬러 예성[충

주의옛이름]으로가다가신륵사앞에머

문것이다. 머물고보니절에는나옹스님

의부도와목은이색[牧老]이지은비문을

새긴비가있어회상에잠기는것이다. 

남은 길, 별 수 있다던가?

정약용은그회상을음미할뿐, 갈길을

재촉하지 않는다. 아득한 역사 속의 사람

이 남긴 흔적은 지금 강위에 아물거리는

연파와 같으니 배를 재촉해 갈 마음조차

누그러지고마는것이다. 〈다산시문집(茶

山詩文集)〉제3권에는 신륵사를 읊은 오

언율시도한편있다. 

독야동대탑(獨夜東臺塔)

오사입형연(烏紗立逈然)

송허풍석석(松虛風淅淅)

강정월연연(江靜月娟娟)

말로무장책(末路無長策)

부생이만년(浮生已晩年)

편주유헐박(扁舟有歇泊)

불시애운연(不是愛雲煙)

밤에홀로동대탑에올라
오사모쓰고멀리보며섰노라니
무심한소나무에속삭이듯바람불고
강이고요하여달빛유난히밝네.
남은길무슨별수있다던가
뜬인생이미늘그막인것을. 
조각배를여기다댄것이
구름연기좋아서가아니라네.

이시의제목은‘밤에신륵사앞에다배

를 대고 동대에 오르다(夜泊神勒寺登東

臺)’인데 앞의 시와는 달리 인생에 대한

무상감이 흐른다. 정약용의 사상과 학문

이 뿌리 대고 있는 성호(星湖) 이익(李瀷

1681~1763)의‘신륵사’라는 시도 신륵

사 풍경 속에 녹아 있는 무상의 그림자를

들춰내는 맛이 있다. 〈성호전집(星湖全

集)〉제1권에실려있는시를본다. 

신륵사전강수류(神勒寺前江水流)

신륵사중고객류(神勒寺中孤客留)

등영당심경미이(燈影當心耿未已)

경성교몽청이유(磬聲攪夢淸而幽)

산중우치계화절(山中又値桂花節)

령외행심풍엽추(嶺外行尋楓葉秋)

시상동대망야색(試上東臺望夜色)

만공호월운유유(漫空皓月雲悠悠)

신륵사앞에는강물이흐르고
신륵사안에는외로운길손머문다.
등잔그림자마음에닿아잠을못이루고
경쇠소리맑고도그윽이꿈흔드네.
산중에서또계화피는철을만났고
영외에서장차단풍물든가을찾으리. 
동대에올라가서밤경색(景色)을보니
달빛은허공에가득하고구름은유유해라. 

풍경속에서캐내는무상의그림자

신륵사동쪽암벽위의강월헌앞의삼층탑은나옹스님의화장터임을말해준다.

임연태시인山寺에깃든선비의詩心
26 여주 신륵사 下

‘목탁소리’통해불법만나

부다일러스트작업시작

일곱살딸읽을수있는

불교동화책발간‘발원’

禪 정신 카툰에 투영

친근감 위해 다양한 작업 시도

BBS 캐릭터‘보리’ 일러스트‘연꽃에서피어난동자승’ 일러스트‘일상에서의깨달음’


